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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선박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

- 해양경찰·경찰 합동으로 인터폴 공조를 통해 검거한 

국외도피사범을 선박을 이용하여 러시아에서 송환 -

해양경찰청(청장 정봉훈)과 경찰청(청장 윤희근)은 합동으로 국외도피사범 

2명을 2022년 8월 31일(수) 동해항을 통해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송환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러시아와 하늘길이 

끊긴 상황에서 최근 재개된 동해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여객선 운항이 

일부 재개된 데 착안하여, 바닷길을 이용한 국외도피사범 송환에 성공한 

국내 첫 사례이다.

이 가운데 한명인 피의자 A씨(49세, 중국 국적)는 공범과 함께 2017년 5월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업자들로부터 러시아산 킹크랩을 싸게 납품하겠다고 

속여 미화 45만 달러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청(인터폴국제공조과)은 2018년 12월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고 러 인터폴과 국제공조를 진행해오던 중, A씨가 블라디보스토크



에서 모스크바로 향하는 비행편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러시아 인터폴에 긴급히 공조를 요청, A씨를 체포할 수 있었다.

다른 한명의 피의자 B씨(38세, 러시아 국적)는 울산 염포부두에서 발생한 

화물선 폭발사건의 피의자로 알려졌다. 해당 선박의 항해사로서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배위에 있던 석유화학제품 2만톤이 폭발, 250명이 다치고 항만

시설, 울산대교 등이 파손되는 등 총 700억원 물적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 ’20. 4. 18. 울산해양경찰서 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과실선박파괴 A 지명수배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선박의 항해기록저장장치(VDR) 분석 및 현장감식 

등을 통해 화물탱크에 적재된 화학제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폭발한 

것을 확인하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장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선박파괴 

혐의로 송치하였다.

또한, 해양경찰은 사고발생 전일 러시아로 출국한 전(前) 1항사 피의자 B

씨에 대해서도 교대 전 탱크온도 상승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상적인 인

계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발견하고,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였다.

경찰청은 해양경찰청의 요청에 따라 2020년 6월 B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

수배를 발부받고 러 인터폴의 공조를 이어왔다. 그 결과 피의자가 러시아에 

체류 중임을 확인, 러 인터폴과 함께 국내로 들어와 수사를 받을 것을 

종용해오던 중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B씨의 동의를 받아 송환에 이르게 

된 것이다. 

특히 해양경찰청(외사과)에 따르면 송환 추진시 러시아로 가는 직항 항공

편이 없어 어려움에 봉착하자, 국제 여객선을 이용한 송환을 위해 관련 

법적 검토 및 선사와의 적극적인 협의 끝에 이번 송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이번 송환에 대해 “경찰청, 해양경찰청, 

외교부(주블라디보스톡 총영사관) 등  부처 간의 협업이 돋보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 추적에 대해 인터폴 및 국내 기관 간 공조 네트워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만식 해양경찰청 외사과장은“러시아로 가는 하늘길이 막힌 상황에서 

해양경찰이 발부 요청한 적색수배자를 최초로 주 무대인 바다를 통해 안전하게 

송환하였다”면서,“앞으로도 국외도피사범의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